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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em 1. MUFFLER

예쁘긴 하지만 앞섶이 훤히 드러나

는 코트를 입을 땐, 칼바람을 차

단해 줄 머플러가 필수다. 또한 

실내에서 쌀쌀하게 느껴질 때 

아우터를 걸치는 대신 머플러를 

가볍게 둘러보자. 몸통이 부해져 

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겨드랑이 

부분이 조이지 않아 활동하기 

훨씬 편하다. 이번 시즌 주목해

야 할 머플러는 시어링 프린지 

머플러. 넓은 면적은 목과 얼굴

에 닿는 부분을 기분 좋게 감싸

주고, 프린지 디테일이 걸을 때

마다 경쾌하게 찰랑거린다. 시어

링 프린지가 묵직하게 움직여 여

름의 사푼한 느낌과는 분명 다른 재미가 있다. 

Item 2. HAT

아직도 모자를‘머리 감기 귀찮아

서’쓴다고 생각하는가? 겨울 모자

를 쓰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. 물

론 따뜻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

다. 하지만 이외에도 모자를 써야 

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. 정전기로 

산발이 되는 머리카락을 숨길 수

도 있고, 칼바람에 드러나는 휑한 

이마를 감출 수도 있다. 그뿐이랴, 두껍

고 부피가 큰 모자를 쓰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장점

도 있다. 여기서 하나의 팁. 집에 돌아가 이마 라인과 

정수리를 벅벅 긁고 싶지 않다면 까슬한 모 헤어나 

울 소재 보다는 퍼나 캐시미어 같은 부드러운 소재

를 추천한다. 

Item 3. GLOVES

 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깊숙이 

침투하면서 예쁜 장갑 보다는 

조금 둔탁해도 스마트폰 터

치가 용이한 방한 장갑을 찾

게 됐다. 하지만 애써 멋스럽

게 꾸민 룩을 장갑 하나로 망

칠 순 없지 않나. 눈에도 예쁘

면서 실용성까지 겸비한 아이

템이 생각보다 많다. 벙어리장

갑을 젖히면 손가락을 뺄 수 있도록 구멍을 냈다던

가 손등까지만 덮어주는 암 워머도 있다.  시어링 장

갑은 윗부분은 뽀글 한 시어링 텍스처를 한껏 살려 

사랑스럽다. 손바닥 부분은 니트로 만들어져 손을 

사용할 때 편리하다.

Item 4. SHOES

 포근하게 발을 감싸주는 

퍼 슈즈는 아무리 신는 

기간이 일 년에 2-3개

월 밖에 안된다지만, 도

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

는 아이템이다. 슈즈 형태

로도 신을 수 있고, 뒷축을 

접어 슬라이더로도 활용 가

능한 아이템도 있다. 

겉으로 드러난 퍼는 따뜻함을 

가져다주지 못할 수 있다. 실외에서 신으면 온갖 먼

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때가 잘 타 

관리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.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

따뜻한 겨울 안감이 덧대진 슈즈를 추천한다. 발가

락 하나하나까지 푹신하고 따뜻한 색다른 경험을 하

게 될 테니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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